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핵개발을 지속하는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우리 정
부는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시험장을 폐
기하는 등 여전히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이태
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조치를 예로 들며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5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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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도 최 차관의 국회 답변과 일단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북
한과의 대화 재개는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규덕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1주일 새 두 차례 대면하며 보건,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구체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논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14일 도쿄에서 일본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
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고위급 회담도 이어진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서울을 방문해 15일 정의용 외
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회담에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북핵 문제, 한·중 관
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왕 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고 베이징올림픽에 문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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